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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사회에서 건강과 웰빙은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한 핵심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 WHO(2020)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서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을 주요 목표

로 설정한 것은 건강과 웰빙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

의 중요한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OECD(2021) ‘Better Life Index’에서는 건강과 웰빙 수준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 건강을 포함한 포괄적 웰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음

을 보고하였다. Marmot 등(2022)은 건강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격차와 

맞물려 심화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

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Diener 와 Seligman(2023)은 

웰빙이 개인의 생산성과 사회적 관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특히 신체와 정신 건강의 균형이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지속 가능한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

는 것은 기후 변화, 도시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와 같

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도전 과제들로 인해 중요한 글로벌 과제가 되

었다. 이러한 문제는 급격한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개인과 지역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까지 건강과 웰빙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개인의 생활 습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혹은 치료 중심의 시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

러나 기후 위기, 환경 불평등, 도시화로 인한 심리적 고립, 지역 간 건강 

격차 등의 환경적 요인은 현대인의 건강과 웰빙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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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의 해결이나 개별적인 접근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과 웰빙’이라는 개념은 단

순히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생태학적 구조 내에서 개인과 환

경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장기적·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건강과 웰빙(sustainable health 

and well-being)’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의

미를 넘어, 개인과 집단의 건강이 사회·환경·정책적 조건과 상호작

용하며 유지·강화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물리적 환경(예: 깨끗한 공기, 수질, 녹지 접근성), 사회적 환경(예: 사

회적 연결망, 지역사회 자원), 그리고 정책적 시스템(예: 의료 서비스 

접근성, 건강 형평성 정책 등)의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 될 때에만 실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은 본 논문에서 단지 환경이나 발전

을 수식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건강과 웰빙의 실현 가능성과 유지 가능

성을 담보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생태학적 중간체계의 강도가 높을수

록, 주민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와 지속가능한 웰빙 수준이 유의하게 높

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통해 단순한 이론 적용을 넘어, 생태학적 구조

의 강도와 건강 지표 간의 실증적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러한 가설은 기존 생태학적 모델을 보건복지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지

표 체계로 전환하는 시도이며, 이는 건강 불평등 해소나 지역 기반 정책 

수립의 실천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하에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건강을 둘러싼 

다층적 환경 속에서 건강과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고, 개별 건강 

수준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웰빙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

한 현실적 개입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164   인간연구 제55호 | 봄

II. 이론적 고찰

1.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의 이해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은 인간 발달과 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미시체계

(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

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로 구분한다. 각 체계는 

개인의 건강, 웰빙 및 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체계적 구

분은 지속 가능한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다층적 환경 구조가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미시체계는 개인이 가장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으

로, 가족, 또래, 학교, 직장 등이 포함된다(Bronfenbrenner, 1979). 이 

단계에서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

과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예컨대,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

한 생활 습관 형성과 심리적 웰빙 유지에 기여 할 수 있으며, 학교와 지

역사회의 교육·건강 프로그램은 초기 발달과 건강 습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Kellert & Wilson, 1993). 둘째,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며, 가정과 학교, 친구와 지역사회 관계 간의 연결성을 

조명한다. 부모와 교사 간의 협력적 관계는 아동의 학업 성취도와 정서

적 웰빙을 증가시키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체계를 통해 강화된 네트워크는 개인 건강을 더욱 증

진할 가능성이 있다(Lerner et al., 2015).

셋째, 외체계(Exosystem)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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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로, 부모의 직장 환경, 지역사회

의 경제 정책 및 공공 건강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고

용 상태와 복지 제도는 가족 경제 안정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며, 지역사

회 공공 보건 정책은 개인의 건강관리와 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Dahlgren, Whitehead, 1991). 도시계획에서 공원과 녹지의 설계는 

신체 활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 한다.

넷째, 거시체계(Macrosystem)는 사회적·문화적 가치 및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 체계로서, 사회적 신념과 문화적 관점이 건강 행동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 특정 문화에서는 건강한 생활방식이 중요시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건강 불평등 

문제는 구조적 불평등과 연결되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는 정책 개혁

은 건강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다(Sievers, 

2020).

마지막으로, 시간체계(Chronosystem)는 개인과 환경의 변화가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한다. 팬데믹, 경제 위

기, 기후 변화와 같은 장기적이고 전 지구적인 사건들은 건강과 웰빙에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팬데믹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전반에 걸쳐 건강에 대한 인식과 대응 체

제를 변화시켰으며,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건강 및 웰빙에 장기적 도

전을 제공한다(McMichael, 2013). 

이처럼 Bronfenbrenner의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 건강, 웰빙 및 환

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며, 정책 및 

실천에 있어 이러한 다층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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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사례

지속 가능한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사례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를 따라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미시체계(Microsystem) 
개인이나 조직에서의 직접적인 관계의 대표적 사례로는 네덜란드

의 “Gezonde School” (Healthy School Initiative) 정책과 미국의 

“Blue Zones Project”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건강한 

식사 제공, 체육활동 참여 확대, 교사와 학생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

해 학생의 건강 행동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학교와 가정의 연계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의 정착을 지원하였다. 

한편, 미국의 “Blue Zones Project”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가족, 

친구, 동네 활동 등 일상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식단, 금연, 사

회적 연대 강화를 촉진하여, 개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웰빙을 지원하

였다(Bronfenbrenner,1979; Gezonde School, 2021; Blue Zones., 

2021).

2) 중간체계(Mesosystem)

중간체계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 급식과 지역사회 연결 모델”은 학교와 지

역 농산물 생산자를 연결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동시

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모 참여를 강화하였다. 또한 워크숍 등을 통

해 부모와 학교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협력 구조를 형성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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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베이비 박스 정책”(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Baby Box Program Description.”)은 아동 보건용품을 

포함한 베이비 박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병원-지역 건강 시스템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 이하 가족의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에 기

여하였다(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nland.,2022; 

Gissler, Hakulinen, Hemminki, 2018).

3) 외체계(Exosystem) 
간접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적 구

조와 관련된 사례로는 스웨덴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Paid Parental 

Leave Policy)”와 프랑스의 “건강 불평등 감소 프로그램(Health 

Inequality Reduction Program)”이 있다. 스웨덴의 정책은 부모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 하여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랑스는 지역 의료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를 설립

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직

/간접적으로 건강 증진의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

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23; Duvander, Andersson, 2006; Chevreul, Berg Brigham, 

Durand-Zaleski, 2021).

4) 거시체계(Macrosystem) 
문화적 가치와 정책적 이념이 반영되는 거시체계 차원의 사례로는 뉴

질랜드의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Government of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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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aland., 2023)과 대한민국의 “친환경 도시 개발 모델” (Eco-Friendly 

Urban Development)”(South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2020)이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경제적 성과 

측정 방식을 넘어 국민의 웰빙 지수를 정책 평가에 포함하여,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정신적 안정 등 다중 지표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였다. 

한국은 녹지 공간 확대와 대중교통 개선, 미세먼지 감축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거시적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웰빙을 

촉진하였다.

5) 시간체계(Chronosystem)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정책의 지속적 영향을 강조한 사례로는 

캐나다의 “장기 예방접종 캠페인 프로그램(MacDonald, 2017)”과 유럽

연합(EU)의 “Green Deal”이 있다. 캐나다는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감염병 예방 효과를 지속시키고 건강 격차를 

줄였다. EU의 “Green Deal”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대 간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다층적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및 웰빙 달성

의 정책적 성공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3. 건강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의 관계

지속 가능한 환경과 건강 및 웰빙 간의 관계는 학문적 연구와 실증

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Whitmee et al., 2015).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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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환경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이며, 신체적·정

신적·사회적 안정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환경의 질적 향상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 및 공동체의 웰빙을 강화한다. 공기

와 물 오염은 폐질환, 심혈관 질환, 수인성 질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므로, 공기 질 개선, 상수원 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의 전

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림 파괴와 같

은 환경 문제는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위험

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

다. 기후 변화는 폭염, 자연재해, 식량 안전 위협 등을 통해 인간의 정신

적·신체적 건강을 2차적으로 악화시킨다. 이에 반해 도시 내 녹지공

간을 확대하면 스트레스 감소, 우울 증상 완화, 신체 활동 촉진 등 건강 

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Sandifer et al., 2015). 

둘째,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이 웰빙의 현대적 실현에 있어서 핵심 

과제가 된다. 웰빙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건강, 정

신적 안정, 사회적 연결, 환경적 조화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

장되었다(Baumgartner, 2004). 특히, 지역사회의 환경적 조정과 개선

은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와 협업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다 (Browning, 2006).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성의 이론과 실천을 통

합한 웰빙 접근법을 부각시키며, 인류 건강과 지구 환경 회복력의 상호 

의존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건

강하고 품위 있는 삶의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예방적 보건 모델을 넘어선 발전적인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포괄성을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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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ge et al., 2012).  이는 모든 인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

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환경 지속가능성과 건강 그리고 웰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존재

하며,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과 실천이 인간의 웰빙과 지구

의 환경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돕는다. 이는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

라 공동체 및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4. 생태학적 관점에의 환경과 건강

인간은 환경 시스템과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생태 시스템의 건강이 곧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생태학적 체계이론

(Ecological Systems Theory)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Bronfenbrenner, 

1979). 

Bronfenbrenner(1979)의 이론에 기반하여, 인간은 소규모의 미시

체계(가족, 친구, 지역사회)부터 국가적·글로벌 수준인 거대체계까지 

다양한 환경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 특히, 가장 큰 수준인 거시체계

(macrosystem)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구조를 포함하여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 파괴와 자원의 고갈은 공동체의 

건강을 저하시키고 웰빙을 위협하여 빈곤, 불안정, 사회적 긴장을 초래

할 수 있다(Reid et al., 2010). 이때 환경적 요소가 건강 및 웰빙에 끼

치는 영향은 모든 체계 수준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지속가능성

이 낮은 환경과 건강 불평등 상황에서는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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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2016)의 발표에 따르면 대기오염은 전세계적

으로 연간 420만 명의 조기 사망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에서는 PM2.5(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방문

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보고되었으며(Chen et al., 2017), 미국 캘리포

니아주에서는 PM2.5 농도가 10μg/m3 증가할 때마다 천식 발병률이 

20-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din et al., 2020). 이러한 사례들

은 대기오염 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며, 특히 미세

먼지의 농도 증가가 호흡기 질환 및 천식 발병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건강

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보건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는 삼림 벌채와 감염병 확산으로 모기를 매

개로 하는 말라리아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구 결과 삼림 벌채

가 1% 증가할 때마다 말라리아 전염율이 8% 상승하였다(Khan et al., 

2021). 이는 삼림 파괴로 인해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감염병 원인 병원

체를 가진 모기의 서식 범위가 확대되어 질병 확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세계기상기구(WM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열대 우림 

감소율이 약 10% 상승할 경우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감염병 전파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환경 변화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건강과 웰빙을 위해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다층적 환경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약 2천 5백만 명 이상이 높은 온도의 비소에 오

염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암, 피부 질환, 심혈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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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약 140만 명이 오염된 물로 인한 설사병으로 사망하여, 이

는 주로 개발 도상국의 환경 지속 가능성 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오염된 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며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의 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한다. 

기후 변화는 인간의 정신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극단적

인 기상 현상과 온도 상승은 정신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호주에서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자산을 상실하거나 거주

지를 잃은 개인들 사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의 

발병률이 현저히 증가하였다(Johnston et al., 2020). 이러한 현상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지역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월평균 기온이 미국에서는 급격한 기온 상승과 같은 기후 변

화로 인해, 기온이 1°C 상승할 때 자살률이 0.7%, 멕시코에서는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ke, et al., 2018). 이러한 결과는 기온 

상승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기후 변화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정신 건강 지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연환경이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지속

가능성과 웰빙 간의 연계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며,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

한다(Kahn & Kellert, 2002). 또한, 영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녹지 

공간이 풍부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위험이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소고 | 심가가·조성환   173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Ward Thompson et al., 2016). 이러한 연

구 결과는 도시 설계 및 정책 수립 시 녹지 공간의 확보와 접근성 향상이 

공중 보건 증진과 웰빙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웰빙은 장기적으로 불가

능하며, 건강 및 웰빙을 위한 모든 정책 및 실천은 필연적으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환경의 지속가

능성은 건강과 웰빙의 주요한 기반을 이루며, 이를 보장하는 노력은 인

류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5. 생태학적 이론 기반 건강 증진 전략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건강 증진 전략은 

다차원적이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총체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제공한다. 

미시체계의 중심은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으로 가족, 친구, 

학교는 건강 행태와 웰빙에 가장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영향을 미치므

로 가족 내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가정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별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적

인 건강 증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과 환경 간

의 상호작용이 건강 결정 요인임을 강조한 생태학적 이론의 기본 원리

를 반영한 것으로 가족 중심의 접근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ronfenbrenner, 2006 ; Lee & Kim, 2023).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가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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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협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적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의 지원체계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은 중간체계 내에서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이러한 개입은 각 요소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복지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Epstein, 2018; McLeroy et al., 2003).

외체계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보다 넓은 사회적, 제도

적 환경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을 위한 경제적 안정 제도 및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공공 정책의 변화

는 외체계 차원에서의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의료 기반 구축

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 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Raphael, 2006; Kim, Lee, 2021).

거시체계는 문화적 가치, 사회적 규범 및 정책에 중점을 두기 때문

에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표적 

캠페인 및 전 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체계적인 

건강 증진 캠페인과 미디어 전략은 집단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공중 건

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학

적 시스템이 사회적 영향을 설명하는 방식은 거시체계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Golden, Earp, 2012; Marmot, Allen, 

2014).

시간체계는 생태학적 체계에 시간이 끼치는 영향으로 글로벌 변화

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장기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건강 관련 정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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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국제

적 조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애에 걸친 정

책적 개입은 개인 및 집단 건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Watts, 2023; Frumkin, Haines, 2023). 이와 같은 전략들을 통하여 

생태학적 이론의 각 차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효과적인 건강 증진 

및 웰빙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ﾠ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과 웰빙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주

요 정책적, 사회적, 개인적 개입 방향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건강 논의

는 지속가능성을 환경 보호나 개발 중심의 관점에서만 제한적으로 논

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웰빙은 단지 자원의 보존을 

넘어서 삶의 질,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회복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확대 해석은 기존의 환경 중심 담론

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히 팬데믹, 기후 위기, 고령화 시

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맥락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또한, 향후 지속 가능한 건강과 웰빙 증진 전략으로써 기여 할 수 있

는 연구 주제로는 ①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지역 및 글로벌 

건강 결과(전염병, 만성질환)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② 디

지털 건강 기술의 확산이 건강 형평성과 접근성에 미치는 장단기적 효

과, ③ 현대사회에서 기술적 진보, 기후 변화, 경제적 불안정이 정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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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 ④ 생태학적 이론 기반의 건강 증진 전략 한

계점 극복 방안 및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의 통합 가능성 탐구 등 다학제

간,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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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을 기반으로 현대 사회의 지속 가능

한 건강과 웰빙 증진 전략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WHO와 OECD는 건강과 웰빙이 개인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 건강을 포함한 

포괄적 웰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 연구는 Bronfenbrenner

의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을 활용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

체계, 시간체계가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탐구한다. 네

덜란드의 Gezonde School, 미국의 Blue Zones Project, 일본의 학교 

급식 모델과 같은 다양한 국가 성공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및 

웰빙 정책의 다층적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건강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명확히 한다. 또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하며, 생태학적 이론에 근

거한 건강 증진 전략을 제안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건강 기술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

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제어: 건강, 웰빙, 환경 지속가능성, 생태 시스템 이론, 건강 증진 전략, 건강 불평등, 

기후변화,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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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Review of Sustainable Health and Well-being

with a Focus on the Ecological Systems Theory

Shim, Ka Ka
(Sangmyung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 Assistant Professor)

Cho, Sung Hwa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analyzes multidimensional strategies for promoting sustainable 
health and well-being in modern societies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s 
theory. The WHO and OECD have emphasized that health and well-being are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viduals and societies, and the 
need for comprehensive well-being, including mental health, has become 
more prominent since the COVID-19 pandemic. Using the ecological systems 
theory, this study further explores the impact of micro, meso, macro, and tem-
poral systems on health and well-being. Analyzing the multi-layered approach 
of sustainable health and wellness policies through various national success 
stories, such as the Gezond School in the Netherlands, the Blue Zone Projec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chool lunch model in Japan, this study reveal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health. Moreover, it discusses the impact of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on health and suggests ecologically based health 
promotion strategies.

Key words: Health, Well-be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cological Systems Theory, 
Health Promotion Strategies, Health Inequalities, Climate Change,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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